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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국서 ‘사랑받는 브랜드’ 12위
외국 브랜드로는 1위

현대기아차, 미국 SUV 점유율 7년래 최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가장 사랑받는 브랜드’12위에 

올랐다.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 브랜드 가운데서

는 선두였고, 트렌드와 소비를 주도하는 이른바‘밀레니

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톱10’에 포함되는 

등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유력 여론조사업체

인‘모닝 컨설트’가 최근 발표한‘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25개 브랜드(The Top 25 Most Loved Brands in 

America)’에서 삼성전자는 유튜브, 월마트, 디즈니 등 

유력 브랜드를 제치고 12위에 랭크됐다.

이번 조사는 총 1천9,00여개 브랜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뒤 각각에 대해 최소 1천 명에서 최대 5만6천 명

의 성인을 대상으로 호감도, 신뢰도, 사회 영향력, 홍보

참여 의향 등 4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400점 만점에 237.5점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의 

강세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7년 만에 가장 높

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7일‘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1분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SUV는 15만5천82대로 전체의 8.0%

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 합계 점유율은 지난 2011년 

10%를 돌파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대를 맴돌다가 

이번에 8%대를 회복한 것이다.

또한 현대·기아차의 1분기 전체 판매량 가운데 SUV

의 비중도 53.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2013년 

SUV 판매 비중은 30.9%였고, 이후 연간 판매 비중은 지

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절반을 넘은 적이 없었다.

이중 현대차의 미국 SUV 시장점유율이 3.9%로 역대 

얻어 12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19위에서 7계단 상승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외 브랜드로는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삼성전자에 앞섰던 외국계 두 브랜드 가운데 일본 소

니(7위)는 올해 순위 밖으로 밀렸고, 영국 도브(Dove)는 

17위에 그대로 머물렀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밀레니

얼 세대(1980∼2000년 초반 출생)를 대상으로 한 평가

에서는 평점 246.5점으로 8위에 올랐으며, 남성 소비자 

평가에서는 7위(238.9점)를 차지했다. 여성 소비자 평가

에서는 25위 내에 들지 못했다.

올해 종합 1위는 작년보다 3계단 상승한 아마존이었

고, 작년 선두였던 구글은 2위로 떨어졌다. 또 넷플릭스

와 UPS, 홈디포, USPS, 허쉬, 페덱스, 달러트리(Dollar-

Tree), 치리오스(Cheerios) 등이‘톱10’명단에 이름을 올

렸다. 애플은 25위 순위권에도 오르지 못했다. 

최고치로 올랐다. 이는 현대차가 2000년 처음 싼타페로 

미국에 진출한 이후의 연간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지난 2013년 2.6%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을 기록한 뒤,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1분기

에는 4%에 가까워진 것이다. 

특히 1분기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도 처음으로 절반

을 넘어서 50.1%를 기록했다. 현대차 SUV 판매 비중은 

2017년 36.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상승한 

뒤, 2018년 45.2%를 기록했다. 

SUV 모델별로는 투싼과 싼타페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3.4%, 0.5% 각각 증가했고, 코나는 지난해 출

시 이후 누적 6만5천대 이상 판매됐다. 특히 기아차 텔

룰라이드는 출시 2개월 만에 5천395대가 판매돼 미국 

시장 점유율을 견인했다.

  미국 유통업계 덮친
‘폐업 공포’

지난해 감세 등의 경기 부양 효과로 일시 반등

했던 미국 유통업체들이 다시‘폐업 공포’에 직

면했다. 유통회사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으로 온라인 쇼핑과의 무한경쟁

에 돌입했다.

12일‘동아일보’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최근 의류, 전자제품, 가구를 판매하는 미

국 내 유통매장 7만5,000곳이 2026년까지 문을 

닫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유통업 매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온라

인 쇼핑은 2026년 25%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

다. 지난해 미국 가정이 온라인에서 지출한 금액

은 평균 5,200달러로 5년 전에 비해 50% 증가했

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 미국 의류

매장 2만1,000곳, 소비자 가전매장 1만 곳, 가구매

장 8,000곳이 2026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온다.

UBS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 이후 라디오섁

(1,470곳), 토이저러스(735곳), 매트리스펌(7,000

곳), GNC(700곳)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 1만5000

곳이 문을 닫았다. 신발 판매 브랜드인‘페이리

스 슈소스’는 2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미국 내 

2100개 매장 폐쇄에 나섰다. 아동복 브랜드인‘짐

보리’는 800개 점포를 닫고 있다. 갭 등 미국의 대

표적인 의류 브랜드도 매장 수 축소를 시사했다.

이 같은 트렌드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 최근 10여 년간 유통업 매장의 구조조정과 지

난해 감세 등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18년 미 유통 

매장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감세 효과 등

이 사라지면서 매출이 다시 급감할 수 있다는 전

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규모를 줄이거나 온

라인 쇼핑을 위한 쇼룸 형태의 매장을 여는‘다운

사이징’트렌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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